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3)  

“다쓰타” 방적의 “울퉁불퉁한 실”이 호평  

“다쓰타” 방적은, 링 정방기 2만 2천여추를 보유하고, 8수, 10수, 14수, 16수, 

18수, 20수, 24수, 29수, 37수 등의 순면 니트사를 태번수 중심으로 생산하고 

있으며, T-셔츠, 폴로 셔츠, 재킷 등이 주 용도로 되고 있는데, 이들 외에 편

포를 짜면 첫 눈에도 천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니트사 “GT ”Ⅱ 가 있

다. 이 “GT ” Ⅱ 니트사는 “산호퀸 면(San Joaquin cotton)”으로 뽑고 있는데, 일

반적인 링 방적사와는 달리 실의 둘레에 섬유가 느슨하게 감겨있는 구조로 

되어 있어, 우선 실의 부피가 커 보인다. 이와 같은 실의 구조가 편포를 짜

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이 거칠어 보이면서도 소박하고 편안한 

느낌을 주는 태로 바뀐다.  

이 실은 거의 꼬임이 없는 무연사 비슷하여, 섬유의 꼬임으로 인한 토크

(torque)가 거의 없으므로 편포의 사행(skewness) 현상이 별로 안생긴다. 뒤틀

리는 정도는 8~14수의 경우 보통 실의 4~5%에 불과하고, 16~27수의 경우에

는 보통 실의 6~7% 수준에 불과하다. 그러므로 섬유에 틈새가 있으며, 이 틈

새로 땀이 재빨리 침투ㆍ확산ㆍ증발되므로 속건성이 우수하게 된다.  

선염한 16수 쌍사 평조직 편포는 1m가 1,700엔 정도로 판매되고 있으며, 

특히 인디고 편포가 호평을 받고 있다. 재고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, 주문

을 받으면 즉시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업계에 잘 알려져 있어 새로운 

고객도 늘어나고 있으며, 2004년에는 전년도보다도 14~15%의 판매량 증가를 

목표로 하고 있다. ♣  


